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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이 연구는 경기도사京畿道史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고문

서 자료 현황 파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전통시대 경기

도사 연구를 위하여 현 시점에서 파악 가능한 고문서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차후 진행될 본격적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된 고문서에 대한 해설 작업을 목표로 하였다.１)

우선 이 연구에서 다루는 고문서의 개념 내지 범주에 대해 간

략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문서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발

급자와 수취자라는 쌍방이 존재하고, 계약이나 증명 등 발급 목

적이 명료하며, 그로 인한 법적 제도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문

서’라고 정의하고 있다. 시기의 하한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

어들기 이전까지를 하한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엄격한 

조건을 적용할 때 고문서의 범주에서 다룰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된다. 따라서 자료 활용 목적에 따라 이러한 엄격한 조건을 

１)  경기문화재단의 의뢰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 전

공 교수(박성호)와 대학원생(권유정, 남은별, 송지혜, 한상민)이 함께 자료 

조사와 집필을 수행하였다. 대상 선정 및 전체 해제는 박성호가 맡고, 각 장

별 자료 해제는 대학원생이 분야별로 분담하여 집필하였다.

경기 고문서 개요와 현황
박성호
―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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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호적, 양안, 일기 등 발급 및 수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필사자료도 고문서의 

범주에서 다루기도 한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지을 수 있는 고문서가 일정한 소장처에 

안정적으로 전래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조선시대 경기감영이나 각 군현 단위의 

관아에서 보관되어왔을 문서가 온전히 전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경기도 

관련 고문서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선행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자료적 한계를 감안하여 ‘경기 고문서’의 범주를 다소 유연하게 해석

하여 각 군현의 읍지, 양안, 중기, 사례 등을 비롯하여 경기도 내에 세거한 가문 소장 고

문서, 경기감영 및 예하 군현 명의로 발급된 개별 문서 등을 포괄하여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로운 자료를 신규로 발굴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의 주요 고문헌 소장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목록, 검색 시스템, 전

시 도록, 고문서 자료집 등을 근거로 경기도와 관련성이 높은 고문서를 선별하였다. 선

별 결과 크게 읍지, 양안, 중기·사례·등록, 공·사문서, 가문 문서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전체 현황과 유형별 고문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기술하고자 

한다. 

2. 경기 고문서 현황

본 보고서에 수록된 경기도 고문서는 총 104개 항목이다. 물론 이 가운데 가문

문서는 가문별로 전래된 다량의 고문서를 한 항목으로 다루기 때문에 가문문서의 수효

를 합산한다면 전체 고문서의 개별 점수는 이보다 훨씬 커진다.

우선 읍지는 《가평읍지》를 비롯하여 총 39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가

평, 강화, 고양, 과천, 광주, 교동, 교하, 기포, 남양, 마전, 부평, 삭녕,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양근, 양성, 양주, 양지, 양천, 여주, 연천, 영종, 영평, 용인, 음죽, 이천, 인천, 장

단, 적성, 죽산, 중경, 지평, 진위, 통진, 파주, 포천, 풍덕이 해당된다. 대부분 서울대학

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자료이다. 이 가운데 지

역별로 소장처를 달리한 동종의 읍지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례는 모두 같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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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으로 다루었다.

양안은 총 10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여주, 용인, 안성, 진위, 수원, 양성, 안산, 양지, 

음죽, 양주 지역의 양안이다. 

경기감영의 중기, 사례, 그리고 장계등록도 별도로 8 항목을 정리하였다. 조선시대 

경기감영 운영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다만, 경기감영과 직접 관계된 자료

는 현재까지 확인된 수량이 많지 않아서 이번 조사를 계기로 좀 더 적극적인 자료 발굴

이 요구된다.

공·사문서로 설정한 항목은 현재까지 각종 고문서 조사 수집 사업의 결과로 공개된 

개별 고문서 가운데 경기감영, 경기도 각 군현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문서들은 뽑아 

놓은 것으로서 총 24 항목을 수록하였다. 이 부분은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

문서 가운데 앞으로 공개 범위가 보다 확대된다면, 향후 추가로 다루어야 할 수효는 증

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적으로 경기도를 배경으로 작성된 문서나 경기감영 및 예

하 관사 등에서 생산된 공문서와 사문서는 모두 여기에서 다룰 수 있다.

끝으로 가문문서에서는 경기도 내에 세거한 종가, 문중 등 경기도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역적 연고를 둔 개별 가문의 고문서를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발간된 각종 

자료집, 도록, 온라인 자료관 등을 토대로 23개 가문 소장처를 추렸고, 해당 소장처에 

소장된 고문서의 전체 현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기술하였다. 소장처를 기준으로 23개 

항목을 나누었지만, 개별 고문서의 수효를 합산해 보니 7,432점 가량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경기 고문서 현황

구분 읍지 양안 중기·사례·등록 공·사문서 가문문서 합계

항목 39 10 8 24
23

(7,432점)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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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별 해설

현재 한국의 여러 고문헌 소장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는 고문서를 분류할 때 

크게 문서 발급자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 문서 유형별로 나누는 방법, 내용에 따라 

주제별로 나누는 방법 가운데서 각 기관이 추구하는 분류 목적에 맞추어 적합한 방안

을 채택하고 있다. 발급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주로 국왕문서·왕실문서·관부문서·사

인문서 등으로 나눈 다음 그 하위 항목에 구체적인 문서명을 설정하고 있고２), 문서 유

형별로 나눌 때는 교령류·소차계장류·첩관통보류·증빙류·시문류 등과 같이 비슷한 성

격의 문서들끼리 묶은 다음 그 하위에 개별 문서명을 배열하고 있으며３), 주제별 분류

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의례 등과 같이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동일한 

주제 항목 아래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문서를 열거하고 있다.４) 

이번 연구는 특정 공간이나 소장처에 전래되어 서로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

는 고문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라는 키워드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소장

처에 전래된 고문서의 전체적인 현황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적용하던 고문

서 분류법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고문서를 분류 및 배열하였다. 이미 목차에서 제시

된 것과 같이 크게 〈읍지邑誌〉, 〈양안量案〉, 〈중기重記·사례事例·등록謄錄〉, 〈공·사

문서公·私文書〉, 〈가문문서家門文書〉로 나눈 다음 그 하위에 개별 고문서를 자료명 기

준가다다순으로 정리하였다.

〈읍지〉, 〈양안〉, 〈중기·사례·등록〉은 대체로 책자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성책고

문서成冊古文書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기재된 내용을 살펴볼 때 개별 고을의 연혁, 재

정, 행정 등 편찬 당시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부류帳簿類 또는 치부기록류

置簿記錄類 고문서로 다루기도 한다. 여기서는 자료의 성격과 차후 활용도 등을 고려

하여 이들을 성책고문서나 치부기록류 고문서로 묶지 않고 개별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된 여러 소장처의 낱장 고문서 가운데서 경기도와 직간접적으

로 관련이 있는 것들을 뽑아서 〈공·사문서〉로 묶었고, 조선시대로부터 최근까지 경기

도 내에 세거한 가문에 전래된 고문서를 〈가문문서〉로 따로 분류하여 개략적인 현황을 

요약 제시하였다.

２) 최승희, 증보판 《한국 고문서 연구》, 지식산업사, 1989(초판).
３) 윤병태 외, 『한국고문서정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４) 전경목, 「고문서의 조사와 정리 방법론」, 『영남학』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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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이러한 다섯 가지 유형별로 분류된 고문서의 개략적인 특징을 소개하고

자 한다.

가. 읍지

19세기 후반에 편찬된 경기도 여러 고을의 제반 현황을 담은 읍지를 39 항목으로 나

누어 요약 수록하였다. 앞서 경기 고문서 현황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평을 비롯한 39

개 고을이 포함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을 비

롯한 국내외 여러 고문헌 소장처에 소장된 읍지 가운데서 경기도 부분을 추려냈다.

읍지의 구체적인 편찬 시기는 《영종진읍지》, 《영평군읍지》, 《적성현읍지》가 1842

년(헌종 8)에 제작되었고, 《중경지》가 1881년(고종 18), 《양주군읍지》가 1895년(고종 32), 

《안산군읍지》가 1900년(광무 4)에 제작되었으며, 나머지 읍지는 모두 1899년(광무 3)에 

제작되었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려대학교 해외

한국학자료센터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원문 열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읍지는 조선후기 특정 고을의 연혁으로부터 경계, 호구, 토지, 군역 등 해당 지역의 제

반 현황 정보를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읍지가 편찬될 시기를 기준으로 한 개괄적인 정

보를 참고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이미 각 지역별 지역사 연구나 시군지 편찬에 활발

히 인용되고 있다.

『가평읍지』(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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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안

양안은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에 전국 각 지역별로 전답의 현황을 조사하여 장부 

형태로 작성한 일종의 토지대장이다. 이 양안에 기재된 전답의 현황을 토대로 국가는 

조세 부과 등의 근거로 삼았다. 대개 전답의 자호字號 및 지번을 기준으로 사표四標, 

소유주나 경작자, 토지의 등급, 결부수結負數 등이 기재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소개하는 경기도 지역 양안은 수원, 안성, 양주, 용인, 안산, 양성, 

양지, 여주, 음죽, 진위 등 10개 지역에 대한 것이다. 양안의 편찬 시기는 대부분 1899

년(광무 3)~1902년(광무 6)인데, 자료에 따라 1901년(광무 5)에 편찬된 양안도 있고, 1902

년(광무 6) 양지아문量地衙門이 지계아문地契衙門에 통폐합되면서 작성된 정서본正書

本도 있다. 단, 《경기도양주군소재내수사장토사검개타양안京畿道楊州郡所在內需司庄

土査檢改打量案》만은 1905년(광무 9) 2월에 작성된 것이다.

모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자료로서 시기적으로는 대한제국

기에 시행된 양전量田 사업을 기반으로 편찬되었다. 따라서 이 양안들은 대한제국기  

경기 지역의 토지 현황과 내수사의 장토 관리 등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 

대한제국기에 접어든 1898년(광무 2)에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 양지아문이 

설치되어 양전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1901년(광무 1) 전국적으로 큰 흉년이 들어 

이 사업은 지속되지 못했고, 1902년(광무 6) 양전과 토지소유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계아문이 설립되면서 기존 양지아문의 업무가 지계아문으로 인계되었다. 여기서  

제시된 양안은 모두 이 당시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을 통해 이루어진 양전 실무의 산물

이다. 

다. 중기, 사례, 등록

여기서는 읍지와 양안을 제외한 여타 성책成冊 형태의 고문서 8항목을 모았다. 자

료명을 놓고 보면 사례事例, 중기重記, 등록謄錄과 같이 각기 다른 특징을 띠지만, ‘경

기’,‘기영’, ‘경기수영’과 같이 경기 감영 및 수영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성책고문서라는 공통점이 있다. 

편찬 시기는 《기영장계등록》이 1783년(정조 7)~1784년(정조 8) 사이 경기도관찰사 심

이지沈頤之가 왕에게 보고한 장계들을 수록하고 있어 다른 자료에 비해 이른 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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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모두 1800년대 중·후반에 작성되었다.

《경기감영각방중기》와 《경기수영각고도중기》에는 각각 경기감영과 경기수영의 소

관 업무에 따른 재물 현황 등이 일목요연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렇듯 중기는 작성 당시 

관아에 보관된 여러 품목의 명칭과 수량을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관장(官長)의 해유(解

由)를 위한 인수인계문서의 역할도 하였다.

《경기각읍신정사례》를 비롯한 사례事例 3건은 모두 1894년(고종 31)에 작성되어 갑

오개혁이 단행된 직후 경기도 내의 재정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경기관초》에

는 1886년(고종 23)~1895년(고종 32) 사이 의정부에서 경기감영 및 경기도내 여러 관사

에 보낸 공문서인 관關이 다량 등사되어 있고, 앞서 짧게 언급한 바와 같이 《기영장계

등록》에는 경기도관찰사 심이지가 재임하고 있던 시기의 관찰사 장계가 수록되어 있

어 당시 경기감영의 행정과 주요 사안을 살펴볼 수 있다.

라. 공·사문서

공·사문서에는 낱장 형태의 원본 고문서 가운데서 발급자나 수취자, 내용 등을 검토

하여 경기도와 관련이 있는 것들을 모아 24 항목으로 구성했다. 이어서 편성한 〈가문

문서〉에는 경기도에 세거한 가문 소장 고문서를 소장처별로 묶어서 소개한 반면, 경기

도 이외의 소장처에 있는 고문서 가운데서도 경기도와 관련된 배경이나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낱장 고문서들을 선별하여 여기에서 다루었다.

《경기감영각방중기》(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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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기로 보면 1401년(태종 1)부터 1887년(고종 24)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고, 문

서의 유형도 국왕 명의로 내린 문서로부터 관에서 발급한 문서, 개인이 관에 제출한 문

서 등 다양하다.

먼저 공문서로는 조선 개국 초인 1401년(태종 1)에 지안산군사知安山郡事 조흡에게 

경기도 내에 소재한 토지를 하사하면서 왕명으로 발급된 사패왕지가 있다. 이때 하사

된 토지는 지금의 수원, 화성, 여주, 광주 지역에 해당한다.

1633년(인조 11)과 1845년(헌종 11)의 해유문서는 각각 경기수사京畿水使와 이천도호

부사利川都護府使의 관직 인수인계에 관한 공문서이다. 전임관으로부터 직무와 비품 

등을 인계받은 후임관은 그 이상 유무를 직속상관에게 문서로 보고했고, 이 보고를 토

대로 절차를 거쳐 중앙의 이조, 병조, 호조 등에서 해유解由(인수인계)의 가부를 최종적

으로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 주었다. 이런 일련의 행정 절차를 해유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94년 경기암행어사봉서(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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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년(영조 32) 정홍순에게 내려진 영서令書와 유서諭書는 경기도관찰사에 제수된 

정홍순에게 발급된 왕명문서다. 조선시대에는 신임 관찰사를 제수할 때 왕이 해당 도

의 병권과 행정권을 관할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기면서 왕명의 상징인 교서敎書와 유서

諭書를 발급했다. 그런데 1756년(영조 32)에는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

던 시기였으므로 왕의 교서 대신 왕세자의 영서가 발급되었다.

이 외에도 1794년(정조 18)에 경기암행어사에게 암행 임무를 부여하면서 발급한 봉

서封書, 1798년(정조 22)에 양천현령 임홍원이 도순찰사都巡察使에게 몇몇 사안에 대해 

보고한 서목書目, 경기도관찰사를 비롯하여 강화부유수, 시흥현령, 광주목사 등의 명

의로 발급된 관關, 감결甘結, 입안立案 등의 공문서가 있다.

민간에서 발생한 사안을 다룬 문서로는 1660년(현종 1) 경기도 양주에 사는 노奴)산

복이 상전을 대신하여 상전댁 노비 추쇄推刷 문제로 경기도 금천현, 형조, 경기감영에 

연차적으로 올린 문서가 있다. 전라도 해안현의 해남윤씨댁의 노비 소유권 다툼과 관

계된 문서로서 당시 양반가의 노비 분쟁 및 추쇄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기타 조선후기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산송山訟 문제에 대한 민원문서, 관찰사께 지

역의 훌륭한 인재를 추천하기 위해 지역민들이 연명聯名해서 제출한 문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마. 가문문서

가문문서에는 조선시대로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내에 세거한 가문 가운데 소장된 고

문서의 현황이 공개된 가문 23곳의 현황을 수록하였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도 내에는 불천위不遷位 신위만 해도 144위가 있고, 후손가를 통해 제사 봉행 등이 이

루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타 지역 못지 않게 여전히 조선시대 이래의 종가와 문중

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종가나 가문의 유지와 별도로 고서나 고문서 등의 문헌자료의 전래 유무에 대

한 전반적인 조사나 현황 파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시회, 

도록, 자료집 등을 통해 비교적 잘 알려진 23개 가문의 사례를 수록하였지만, 향후 경

기도 내 각 시군 단위에 대한 자세한 고문헌 조사 활동이 진행된다면, 소개할 수 있는 

사례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 수록한 대상은 광명시의 전주이씨 가문, 광주시의 광주안씨 가문, 군

포시의 동래정씨 가문, 남양주시의 해주정씨 가문, 수원시의 평가채씨 가문, 시흥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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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주씨·안동권씨·전주이씨·파평윤씨 가문, 안산시의 진주유씨 가문, 안성시의 해주

오씨 가문, 양주시의 광주정씨 가문, 여주시의 원주원씨 가문, 용인시의 해주오씨 가

문, 이천시의 풍천임씨 가문, 의정부시의 반남박씨 가문, 하남시의 함평이씨 가문, 화

성시의 거창신씨·남양홍씨·풍양조씨·수성최씨·함평이씨·해풍김씨 등 23개 가문의 

7,400여 점의 고문서이다.

시기적으로는 조선전기인 15세기 사례로부터 조선후기 및 대한제국기에 작성된 문

서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도 한 개인의 관료 생활로부터 지역의 일상

에서 비롯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두루 담겨 있다. 이들 개별 문서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전통시대 경기도 내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새로운 사실과 이야기들이 발견

될 것이다.

4.맺음말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를 배경으로 생성된 고문서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 파

악과 해설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전통시대 경기도 내의 관청 간에 유통된 문서, 민

간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당대의 상황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었

다. 이 연구에서 다룬 고문서들은 모두 출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진행될 조사나 연

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다만, 이 연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는 역시 여전히 경기도 전역에 산재하고 있

을 고문서의 전체 현황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차후 지속적으로 경기도 관련 

고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자료집이나 학술서 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의 사업으로 확장된다면 경기 고문서가 보여 줄 수 있는 유기적인 연계성 내에서 지금

보다 더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